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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남동생 형탁이와 형호

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없는 게 아쉽지만 저는 가족들이 많은 것이 참 좋습니

다. 저희 동생들은 과수원에서 흙 놀이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흙을 파고 만지다 보

면 옷은 금세 엉망이 되지만 동생들은 즐거워합니다. 땅은 저희 동생들에게 놀이터가 되

어 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고향이 전라도인데 결혼하시면서 제주도에 오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결혼하셨을 때는 제주도에 할아버지 성함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이 고생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은 많은 땅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과수원 농사를 지으시는 저희 가족들에게는 땅이 삶의 터전이 되어 줍니다. 저희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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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귤,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은 과수원 안쪽에 있는데 벌레가 많은 것이 싫습니다. 저는 벌레가 너무 무섭습니다. 

나무를 쪼는 딱따구리, 과수원을 달려 다니는 꿩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뱀과 도마뱀도 

나와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저는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집 

가까운 곳에 친구가 없는데 자연이 저에게 친구가 되어 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푸른 하늘과 푸른 바다,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저희 엄마 

말씀이 제주도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께서는 과수원 농사를 지으십니다. 가족들은 농사일로 항상 바

쁘십니다. 봄에는 가지치기하고 거름을 준다고 하십니다. 봄이면 나무에 꽃이 피어 과수

원 안에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저희 엄마는 가끔 향수를 뿌리시는데 봄에는 꽃 향수를 뿌

린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많이 달린 열매를 솎아 주는 일을 하시고 열매를 달아매어 주

는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가을에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가족들이 모두 긴장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태풍 피해로 하우스를 씌운 비닐이 벗겨지고 찢어져 보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너무 미웠습니다. 

늦가을부터 귤을 수확하기 시작하십니다. 겨울이면 본격적으로 수확을 시작해 저희 집

이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좋지만 가족들이 바빠 제가 동생

들을 더 챙겨줘야 해서 힘듭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도와 드리고 동생들도 잘 돌봐주며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을 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와 제주도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수원에 피해 없이 태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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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린 만큼 좋

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땅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 살

아가는 것을 보면 땅이 참 고맙습니다. 전에는 땅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글을 쓰면서 땅의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포근히 안아 주는 우리 엄마 같다는 생각이 들

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가 할 수 있는 일로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 봐야

겠습니다. 

요즘은 땅을 많이 개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른들께서 땅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

는 땅이 너무 고맙습니다. 땅에게 많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는 저희가 땅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